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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3사, 공격경영강화
타이어 3사가국내외신증설을통해생산량을확대하며공격적인경영에나서고있다.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 타이어 3사는 세계 타이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 공략을

강화하고있으며, 규모화를실현해세계시장점유율을높이고있다. 

미국에서는경쟁기업들에비해뛰어난가격경쟁력을, 중국에서는선점효과를내세워적극공략하고있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까지 생산능력을 1억1000만본으로 확대하기 위해 중국 제3공장 및 인도네시아 공장을

신설할예정이며, 넥센타이어는 6월경남창녕에서 2100만본공장의기공식을가졌고, 금호타이어도워크아웃

으로중국및베트남공장신증설계획을변경했지만상황이개선되면대규모투자를재개할예정이다.

국내타이어생산기업들은구매·제조·판매각단계에서규모화를추구하고있다. 

성숙기에 접어든 북미 및 유럽 지역은 전체 타이어 수요의 57%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을 포함해 급성장하고

있는아시아시장이 29%로 3개지역투자가주류를이루고있다. 

중국도세계최고수준의성장률을보이며매력적인시장으로부상하고있다. 

최근자동차등록대수가급증하면서유통망을통해판매되는타이어교체수요가늘어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중소기업 70여사가 난립하고 있고 글로벌 상위기업의 생산능력도 1000만본 안팎에 그치고 있

어규모화를확보하지못하고있다.

반면, 국내기업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에 진출해 2009년 한국타이어의 현지 생산능력이 2800만본, 금

호타이어 3035만본, 넥센 600만본등 6435만본에달하고있다.

여기에 미국이 중국산 타이어에 징벌성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함으로써 중국기업들의 내수 경쟁

이 심화되면서 구조조정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돼 중국 내수시장을 선점한 국내기업들의 중장기 전망이 밝아

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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